B4038                             아줌마 여 승무원들


16-03-28a

저는 유럽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처음 갔을 때 델타항공을 이용하여 애트랜타를 거쳐서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정해진 항공기에 들어서니 항공기의 입구에서 들어오는 승객을 맞이하며 인사와 안내를 하는 여 직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뚱뚱한 50대의 여성이었기에 저는 그녀가 지상근무를 하는 직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을 한 후에 보니 그 뚱뚱한 아줌마는 여승무원 이었습니다. 그 아줌마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를 하는 다른 여승무원 들도 다 50대로 보이는 아줌마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으면 항공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 정도로 별 볼품없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을 하여 일차 목적지인 런던에 도착을 할 때까지 그 아줌마 승무원들은 부지런히 일 처리를 잘 했습니다. 기내 방송이나 음식의 배부나 손님들의 각양각색의 문의에 응하는 그들의 직무수행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었습니다. 젊고 예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외모가 매력적이 아니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젊고 매력적인 여승무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남성 승객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비램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항공사에서나 이용하는 승객에게 그 항공기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요금”, “언어소통’, 또는 편리” 등을 이유로 드는 수가 있겠지만 “승무원들이 예뻐서” 라고 답하는 승객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국적의 항공사들은 항공기도 깨끗하고 승무원들도 다 젊고 예쁩니다. 그러나 매년 최고 서비스 항공사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혼이고 용모가 매력적인 승무원들만 채용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술과 웃음을 파는 접객업소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델타 항공기에서 처럼 기내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50대나 60대의 승무원들도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최대의 기업체는 월마트입니다. 맥도널드 햄버거점도 세계적으로 굴지의 회사입니다. 양 사의 공통점은 60이 넘은 직원들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근무성적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2 백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직원모집 광고에 “용모 단정한..”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수년 전에 여성들의 업무 수행능률을 연령별로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능률이 좋고 결근도 적은 연령층은 50대라는 연구결과 이었습니다. 저도 50여년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관찰 했는데 위의 연구결과는 정확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체중을 포함해서 외모에 의하여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 그런 업소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벌금형등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럽여행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띤 모습이 업무수행을 무난히 하는 아줌마 승무원들이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